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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. 그 영

향력이 선하든 그렇지 않든. 더구나 나보다 앞서 걸어

간 사람의 발자취는 내 삶의 방향을 찾을 때 길잡이

가 되기도 한다.

제이스 전 목사(풀러턴 아가페교회 담임, 한국명 전

진효)는“인생의 참된 가치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

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

것”이라고 말한다. 그는“일장춘몽이라고 하기도 하

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여 풀의 생명에 비유되

기도 하는 우리 인생은 순간적인 찰나의 인생에서 하

나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

데 참된 가치가 있다.”고 강조한다.

전 목사로부터 삶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

다. <편집자 주>

▣ 유학생으로 도미

전 목사는 1977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

고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81년 미국 유학

에 나섰다. 남가주대학교(USC)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

득하고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. 

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남아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

공했다. 2014년 3월, 풀러턴 아가페교회의 개척예배

를 드리고 현재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.

▣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

전 목사는 젊어서부터 도(道)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

노력했다. 그는 먼저 무도 (武道))를 통해 도를 찾으려 

했다. 그가 태권도와 기천문(기수련을 통해 내공을 증

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전통 무술)등 무예

에 몰입한 것도 도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. 태권도는 

사범 자격증과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며 기

천문도 8대 사범으로서 열성적으로 수련했다. 하지

만 그가 생각하는 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.

그는 단전호흡에 몰두해 역시 사범으로 수련했지만 

여기에서도 그는 도를 찾지 못했다.

불교에도 전념해 보았다.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

에게 불교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. 2004년에는 불교

적 도를 깨우치기 위해 세계 4대 생불(生佛)로 추앙받

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스님이 머물고 있

는 프랑스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. 나중에 샌디에이

고 에스콘디도에 틱낫한 스님이 설립해 가르침을 전

하는‘Deer Park Monastery’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

곳을 다니며 5년 동안 수련에 힘썼다. 그럼에도 그가 

찾고자 하는 진리는 찾을 수 없었다.

▣ 예수 영접

그러던 중 2009년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. 전 목

사는“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오로지‘은혜’라는 

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. 기독교에 심취했던 것도 

아니고, 어느 한 순간 예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도를 

깨달을 수 있었어요.”라고 말했다.

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평신도의 길을 걸을지, 목회

자의 길을 걸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

걷기로 했다. 전 목사는“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

따랐어요.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

어요.”라고 설명했다.

그리고 2010년 2월, 그는 베데스다 신학대학(Beth 

-esda Christian University)에 입학했다. 성령의 인도

가 있은 후 3개월 만이었다.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린 

끝에 입학 2년 만인 2011년에 조기 졸업하고 강도사

를 거쳐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의‘풀러턴 

아가페교회’를 개척했다.

▣ 목사 제이슨

제이슨 전 목사는 교회 개척 후 ▶진실된 길을 추구

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▶소외 받은 자들을 위한 

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▶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

선교의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다. 이를 전하기 위해 전 

목사는 성경 말씀 강해 설교를 비롯해 구원, 예수, 믿

음, 회개 등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한다.

전 목사는“교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. 믿

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믿고,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

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

다.”라며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이 신앙의 기틀

임을 강조했다. 그는 또“하나님은 합당한 기도만 들

어주신다. 회개함이 없이 정욕이나 탐욕 같은 이기적

“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”
<풀러턴 아가페교회> 제이슨 전 목사 … “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”

인 기도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

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.”라면서“성령으로 무장되지 

않은 기도는 죽은 기도이다.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통

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”고 

말했다.

전 목사는“믿음의 크기는 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

은 아니다.”라며“신실한 사람,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

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.”고 덧붙

였다.

▣ 인생은 풀과 같고

전 목사는 인생을 풀과 비교하며 하나님 말씀의 절

대적 가치를 역설했다. 그는“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

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완전한 영으로 거듭

나야 한다.”며“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

의 꽃과 같다. 우리 모두는 풀이나 풀의 꽃처럼 언젠

가는 결국 시들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. 그는 

마지막으로“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, 영원한 진리는 

하나님 말씀뿐”이라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

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. 

전 목사는 또“오랫동안 여러 가지 길에서 진리를 좇

았다. 35년의 긴 여정을 지나 진실한 길, 절대적인 바

른 길을 찾았고 이제 그 완성을 위해 겸손히 말씀과 

기도에 매진하고 있다. 저의 지나온 길을 바탕으로 저

와 같이 바르고 옳은 길을 바라보지만 이를 수 없었

던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.”며“예수만

이 바른 길이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◈ 풀러턴 아가페교회: (714) 904-3450

      2101 W. Crescent Ave. #A, Anaheim, CA 92801

▲ 전 목사는 “믿음의 크기는 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신실한 사람, 성경으로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.”고 했다. 사진=타운뉴스


